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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: 원전환경과 김정화 과장(2110-5531), 박성우 서기관(5536), 방만희 주무관(5534)

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 개최

- 산업부 주최, 공론화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관한

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18일 토론회를 개최

ㅇ 인문사회 및 기술공학 분야 전문가, 관련 학회 및 단체 등 약 150

명이 참여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공론화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

장이됨

ㅇ 이날 토론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하여 국민적 의견을

수렴하는 절차인 ‘공론화’를 주제로 산업부의 발표 이후 패널토론을

실시하는 형식으로 진행

□ 산업부 발표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일반 현황과 공론화의

필요성, 공론화를 주관하게 될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계획 등에

대하여 설명

ㅇ 특히, 그 간 정부는 국회, 환경단체, 원전소재지역, 인문사회 및

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등과 간담회, 토론회 등 수십 차례의 논의를

통하여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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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또한, 향후 공론화 논의주제, 의견수렴 방법 등 공론화의 절차는

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며, 정부는 재정적․

행정적 지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

□ 이후 공론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, 학계, 언론, 갈등관리

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공론화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

□ 산업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 충실히

반영하도록 하고, 앞으로도 관련 기관,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

하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힘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
산업통상자원부 박성우 서기관(☎ 02-2110-5536)에게 연락주시기 

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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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‘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’개요

□ 일시 : 2013년 7월 18일(목) 15:00~17:00

□ 장소 : 명동 서울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

□ 주제 발표

○ 「사용후핵연료 일반 현황 및 공론화 추진계획」 - 김정화 산업

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

□ 패널 토론

○ 좌장: 김영주 前 산업자원부 장관

○ 패널: 목진휴 국민대 교수, 정범진 경희대 교수, 안현실 한국경제

논설위원, 박태순 갈등관리연구소장, 강성천 산업통상

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

□ 질의응답 : 청중을 대상으로 실시

※ 패널 약력

성명 現 소속 주요경력

김영주
’52년생
(61세)

前 산업자원부
장관

산업자원부 장관('07.~'08.)
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('06.~'07.)
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('04.~'06.)

목진휴
’52년생
(61세)

국민대학교
행정학과 교수

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위원장(‘11～’12)
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 내정(’09)
한국정책학회 회장(`08)

정범진
‘64년생
(49세)

경희대학교
원자력공학과

교수

前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
서울대 원자핵공학 박사
과학기술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

박태순
’63년생
(50세)

사회갈등연구소
소장

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 위원(현)
지속가능발전委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
('05～'06)

안현실
’63년생
(50세)

한국경제
논설위원

국가과학기술委 정책자문위원(현)
국무총리실 국민소통자문단 위원(`10)
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사(`05～`10)

강성천
’64년생
(49세)

산업통상자원부
원전산업정책관


